
  재정경제부는 6.4.(목) 인천공항에 소재한 한국면세점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면세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면세 산업은 최근 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 외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약화 등을 배경으로 최근 2-3년 간의 실적 부진을 벗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면세점*이 흑자 반전에 성공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면세점 등 
  참석자들은 최근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상 맞춤형 마케팅,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도입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

면세점협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 여행객 면세 한도 확대 △ 면세점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면세업계

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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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업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위한 간담회 개최 


